
 ○ 독보적인 음향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으로, 클래식 대표 공연장
으로 자리매김한 아트센터 인천에 반가운 얼굴이 찾아온다. 오는 9월 2일 
리사이틀을 여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다. 

○  조성진은 오는 8월 말부터 부산에서 시작해 총 4개 도시에서 리사이틀 투
어를 가지며, 아트센터인천에서는 9월 2일(목)에 리사이틀을 갖는다. 그는 
지난해 11월, 코로나-19의 기승에도 안전하게 11개 도시 투어를 진행하였
으나, 마지막 서울 앙코르 공연은 갑자기 악화된 코로나-19 상황으로 취소
할 수밖에 없었다. 이번 투어는 9개월 만에 다시금 관객과 마주하는 자리
이기도 하다.

○  조성진이 관객과의 만남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은 야나체크의 피아노 소
나타 ‘1905년 10월 1일 거리에서’와 라벨의 ‘밤의 가스파르’,  쇼팽의 스케
르초 전곡이다.

○  그는 평소 “덜 알려진 걸작을 소개하는 것을 즐긴다”고 말하며 프로그램에 
‘의외의’ 선곡을 넣기를 즐겼다. 이번 야나체크의 작품이 바로 그의 안목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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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 2일, 아트센터인천에서 열리는

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
라벨‘밤의 가스파르’와 쇼팽 ‘스케르초’ 전곡으로 만나는 조성진의 피아니즘

볼 수 있는 작품이다. ‘예감’과 ‘죽음’의 부제가 붙은 2악장 구성으로, 이 
작품은 1905년 체코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탄생한 작품이
다. 작곡가 본인이 초연 후 작품을 버렸으나, 18년 후에 극적으로 출판되
면서 세상에 알려졌다. 이어지는 라벨의 ‘밤의 가스파르’는 섬세하고 세밀
한 표현력은 물론 고도의 기교를 요하는 난곡이다.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
을 하며 갈고닦은 만큼, 그의 ‘밤의 가스파르’는 올가을 놓치면 안 되는 명
연으로 기대된다. 

○  2부의 대미를 장식할 쇼팽 스케르초는 조성진의 음악인생에서 반드시 회자
되는 곡이라고 할 수 있다. 스승인 신수정 교수와의 첫 만남에서, 정명훈 
지휘자와의 첫 만남에서 연주했던 곡이 바로 쇼팽의 스케르초였다. 또한 
쇼팽 콩쿠르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조성진
의 우승 소식을 전하며 SNS에 포스팅했던 영상 역시 3라운드에서 연주했
던 스케르초 2번이었다. 스케르초 전곡은 오는 8월 27일 전세계 동시 발매 
예정인 그의 신보의 수록곡이기도 하다. 이번 리사이틀을 통해 조성진은 
운명과도 같은 스케르초 전곡을 관객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.

○  티켓예매는 아트센터인천 홈페이지(www.aci.or.kr)와 인터파크, 엔티켓에서 
가능하다. 좌석은 코로나19 공연장 방역지침에 따라 객석 띄어앉기로 운영
된다.



[ 붙임 1 ] 조성진 리사이틀 소개

ㅇ 일시/장소: 9.2(목) 19:30 /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
ㅇ 티켓가격: R석 90,000원 / S석 60,000원 / A석 40,000원 
ㅇ 예매 및 문의: 아트센터인천(032-453-7700), 인터파크(1544-1555), 엔티켓(1588-2341)
ㅇ 프로그램: 야나체크 피아노 소나타 ‘1905년 10월 1일 거리에서’, 라벨 ‘밤의 가스파르’
            쇼팽 스케르초 1~4번 
ㅇ 출연: 조성진(피아노) 

야나체크와 라벨에서부터 쇼팽으로 이어지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다이나믹한 프로그램

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리사이틀 투어가 8월 말~9월 초에 걸쳐 국내 4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

개최된다. 지난해 11월, 극적으로 성사되었던 11개 도시 투어 후 악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

인해 부득이하게 마지막 서울 공연을 취소하고 떠난 지 9개월만의 무대이다. 이번 공연은 조

성진의 다이나믹하면서도 정교한 피아니즘이 빛을 발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1부에

서 야나체크 피아노 소나타와 라벨 ‘밤의 가스파르’를, 2부에선 올해 전세계 동시 발매로 선보

일 쇼팽 스케르초 전곡을 연주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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